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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러분이 회개했을 때,
잃어버리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친구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될 것이며, 
그리스도와 성령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모든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확고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한 친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친구들은 여러분을 지옥으로 유혹할 뿐, 
여러분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새로 얻은 친구는 여러분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서 
자신의 영원한 안식으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쾌락거리입니까?
여러분은 일단 회개하고 나면 
다시는 즐거운 시간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롬 14:17)보다 
어리석은 운동 경기와 오락거리로 시간을 보내고, 육체를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적인 것들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은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때때로 그런 것을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이 두려움과 함께 끝이 나고, 
악취와 함께 사라져 버렸을 때, 
성도들의 즐거움은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거룩한 생활은 슬픈 것처럼 여겨지고, 
죄짓는 생활은 더 즐거운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세속적이고 거룩해지지 않은 본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회개하면 성령께서 새로운 본성과 성향을 주셔서, 
지금처럼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것보다는 죄를 버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즐거움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나는 무엇이 참으로 복된 생활인지를 몰랐고, 
하나님과 거룩함이 나의 기쁨이 되기까지는 
결코 나에게 행복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리차드 백스터가 지은 “회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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